
별첨 2 2017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 분야별 심의 총평

이웃사촌·대규모공연·도서지역·성과확산 순회사업

ㅇ 일시 : 1차 - 2017. 2. 14(화) 10:00~18:00, 2차 – 2017. 2. 20~2.21(화) 10:00~18:00

ㅇ 장소 : 1차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2차 – 장애인문화예술원 3층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윤주, 김신아, 모옥희, 정희섭, 조경환, 채경진, 현경철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 지원 분야에는 총 377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총 13건을 선정하였다. 제출된 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이웃사촌, 대규모순회, 도서지역순회, 성과확산순회의

사업유형별 제안한 신청서를 통해 프로그램의 충실성, 적합성, 단체 사업수행 역량 등을 면밀

하게 검토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선정단체의 1.5배수에서 2배수를 선정하였다. 특히

서류심사를 거친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단체들에 대해서는 대상자발굴형프로그램 각 지원유형의

사업의 취지에 맞는 이해에 대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질의하였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지난 14년간 지속된 사업이지만 대상자발굴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단체들이 아직 사업의 이해도가 부족한 듯 하다. 대상자 맞춤형프로그램 지원과 차별성이

없어 제안내용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다소 엿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순회대상처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합성, 단체의 수행 역량이 우수

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성과를 기대할만 하였다.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사전 토의를 통해 각 사업유형별 중점고려사항들을 협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체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

되었다. 또한 향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지속가능한 도약과 발전을 위해 지원단체들의

잠재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이웃사촌 순회사업’은 진행 횟수가 많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밀착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로 하여 심의위원들은 살펴보았다.

‘대규모 순회사업’은 진행 횟수는 적지만 문화소외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신나는 예술여행’을 할 수 있는 촉매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프로

그램의 적합성과 기대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도서지역 순회사업’은 서해 5도 및 도서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섬에서 거주

하는 이들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서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기상악화에 대한 단체의 위기

관리 준비상태 및 모객방법, 주민들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공연시간 대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였다.

‘성과확산 순회사업’은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며, 사업을 어떻게 대국민들



에게 알릴 것인가와 사업 효과를 점검하고 또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 콘텐츠의

충실성과 적합성, 비전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모객을 위한 홍보계획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일부 심사위원들은 지방자치정부 출연기관인 지역문화재단과 일반 예술단체 및

기획사가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공모는 별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문화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였고, 프로그램의 충실과 작품성

(20%),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40%),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40%)의 심의기준에 맞춰 우수한

단체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부디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이 대상자 발굴형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